
App Store에서 “Captionkit”를 검색하셔서 다운받으시면 
통역 및 자막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주일예배 주일오전 11:00 대예배실

교회학교 예배(초등생까지) 주일오전 10:00 소예배실

금요기도회 금요일 저녁 7:30, 소예배실

새벽기도 월~금요일 오전 6시

예수님의 사람 제자훈련 주일오후 2시, 세미나실1 (진행시)

PGS 바이블 아카데미 주일오후 2시, 세미나실1 (진행시)

담임목사  박 지 훈
ADDRESS 1490 Dillon Rd. Ambler. PA 19002
TEL (215) 654-9101
HOMEPAGE philagsmch.org

1. 필라델피아 선한목자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2. 구역인사위원회 결과 : 박치호 목사(부분목사), 안준형 전도사 청빙의 건이 통과되었습니다.

3. 부임하는 교역자 가정을 위한 기도요청 : 다음 주일은 안준형 전도사님께서 부임설교로 말

씀을 전하십니다. 전도사님 가정의 정착과정과 사역 위에 능력을 더하시기를 기도해주시기 바

랍니다. 

- 안준형 전도사(예배, 중고청 공동체), 허세현 사모(EM교회학교), 안예영(15세), 안예희(8세)

4. 故박정인 권사 추모예배 : 교회 출발 오후 2시(1949 Washington Valley Road Martinsville, 

NJ 08836)

5. 식사섬김 신청 : 식사봉사(재료비 아씨상품권 $100), 기념일 등 식사섬김($250) 식당에 붙여

놓은 게시물에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6. 파송선교사 복귀 : 김단영 성도

주후  2026년 7 월 26 일

통역어플 사용안내



7 월 26일 8월 2일 8월 9일 8월 16일 8월 23일

대표기도 김단영 성도 공동기도문 김종국 장로 공동기도문 윤희주 권사

봉헌 김지영 권사 김지영 권사 김지영 권사 김지영 권사 김지영 권사

안내봉사 윤희주 권사 윤희주 권사 윤희주 권사 윤희주 권사 윤희주 권사

경배찬송 “예수 우리 왕이여” 외 2곡

기도                                                          김단영 성도

신앙고백 사도신경

환영인사/교회소식 박지훈 목사

공동체 찬양 “너를 위해 기도해”

성경봉독 누가복음 24장 13-35절

말씀 “예수님과 교제하기 위해 알아야 하는 세 가지”

결단찬양 및 봉헌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찬송가 338장)”

축도 박지훈 목사

창세기 강해45 창세기 29:1-35

누가복음 24:13-35 새번역

13 마침 그 날에 그들 가운데 두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한 삼십 리 떨어져 있는 엠마오
라는 마을로 가고 있었다. 14 그들은 일어난 이 모든 일을 서로 이야기하고 있었다. 15 
그들이 이야기하며 토론하고 있는데, 예수께서 가까이 가서, 그들과 함께 걸으셨다. 16 
그러나 그들은 눈이 가려져서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였다. 17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
셨다. “당신들이 걸으면서 서로 주고 받는 이 말들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들은 침
통한 표정을 지으며 걸음을 멈추었다. 18 그 때에 그들 가운데 하나인 글로바라는 사
람이 예수께 말하였다.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으면서, 이 며칠 동안에 거기에서 일어
난 일을 당신 혼자만 모른단 말입니까?” 19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무슨 일입니
까?” 그들이 그에게 말하였다. “나사렛 예수에 관한 일입니다.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
성 앞에서, 행동과 말씀에 힘이 있는 예언자였습니다. 20 그런데 우리의 대제사장들과 
지도자들이 그를 넘겨주어서, 사형선고를 받게 하고, 십자가에 못박아 죽였습니다. 21 
우리는 그분이야말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분이라는 것을 알고서, 그분에게 소망을 걸
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런 일이 있은 지 벌써 사흘이 되었는데, 22 우리 
가운데서 몇몇 여자가 우리를 놀라게 하였습니다. 그들은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23 그
의 시신을 찾지 못하고 돌아와서 하는 말이, 천사들의 환상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천사
들이 예수가 살아 계신다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24 그래서 우리와 함께 있던 몇 사람이 
무덤으로 가서 보니, 그 여자들이 말한 대로였고, 그분은 보지 못하였습니다.” 25 예수
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예언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믿
는 마음이 그렇게도 무디니 말입니다. 26 그리스도가 마땅히 이런 고난을 겪고서, 자
기 영광에 들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27 그리고 예수께서는 모세와 모든 예언자에서
부터 시작하여 성경 전체에서 자기에 관하여 써 놓은 일을 그들에게 설명하여 주셨다. 
28 그 두 길손은 자기들이 가려고 하는 마을에 가까이 이르렀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더 
멀리 가는 척하셨다. 29 그러자 그들은 예수를 만류하여 말하였다. “저녁때가 되고, 날
이 이미 저물었으니, 우리 집에 묵으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의 집에 묵으려고 들어가
셨다. 30 그리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시려고 앉으셨을 때에, 예수께서 빵을 들어서 
축복하시고, 떼어서 그들에게 주셨다. 31 그제서야 그들의 눈이 열려서, 예수를 알아보
았다. 그러나 한순간에 예수께서는 그들에게서 사라지셨다. 32 그들은 서로 말하였다. 
“길에서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경을 풀이하여 주실 때에, 우리의 마음이 [우
리 속에서] 뜨거워지지 않았습니까?” 33 그들이 곧바로 일어나서, 예루살렘에 돌아와
서 보니, 열한 제자와 또 그들과 함께 있던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34 모두들 “주님께서 
확실히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나타나셨다” 하고 말하고 있었다. 35 그래서 그 두 사람
도 길에서 겪은 일과 빵을 떼실 때에 비로소 그를 알아보게 된 일을 이야기하였다.


